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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국내 푸드테크 기업들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표준 산업 분류, 핵심 기술 영역, 투자 단계, 성장 과정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푸드테크 스타트업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푸드테크 스타트업인 마이셰프와 와드(캐치 테이블)를 선정하여 ERIS 모델을 

활용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푸드테크 스타트업들이 로봇공학과 인공지능을 접목한 식품 스마트 식품 유통 기술과 외식 조리 

서빙로봇, 매장과 배달 중심 솔루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식품과 관련된 응용 프로그램 및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

인 정보 제공업이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푸드테크 스타트업의 창업연도, 투자단계, 누적투자유치금액 등을 분석한 결과,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기술 혁신의 영향을 받아 2014년부터 2018년 사이에 푸드테크 스타트업이 다수 설립되었고 Series A, B 펀딩 확보 이후 라

운드 펀딩을 통해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전략적 인수 및 합병과 파산 비율이 높게 나타난 점은 푸드테크 산업에 내재된 복

잡성으로 해석된다. 밀키트 제조로 성장한 마이셰프와 외식 예약 플랫폼으로 확장한 와드(캐치 테이블)의 사례연구는 푸드테크 스타트업의 

성공 요인으로 작용한 기업가, 자원, 산업 및 전략적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푸드테크 산업의 창업자, 투자자, 정책입안자들에게 

시장 동향 및 기술 변화에 맞춰 전략을 개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통찰과 방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실무적 시사점이 

있다.

핵심주제어: 푸드테크 스타트업, 푸드테크 비즈니스 유형, ERIS 모델, 사례연구 

Ⅰ. 서론

푸드테크는 음식(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전통

적인 식품산업에 바이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3D프

린팅, 로봇과 같은 혁신 기술이 접목되어 생산부터 가공, 유

통, 서비스까지 전 범위에 걸쳐 변화하는 신산업을 의미한다. 
전 세계적으로 푸드테크 시장 규모와 그 중요도가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식재료 유통, 온라인 주문·배
달 및 정보 공유 등 일부 분야에서만 푸드테크가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식재료 생산, 개발, 가공 및 관리, 유통 및 판매 

등 식품과 관련된 모든 분야로의 확산은 더딘 상황이다. 푸드

테크 스타트업은 기존 산업을 기반으로 진입장벽이 낮지만 

창업 이후 투자 유치나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하리다, 2021).
현재 국내 푸드테크 스타트업 생태계 규모는 미국, 중국, 인

도, 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작은 편이나 고도화된 국

내 IT 기술을 바탕으로 푸드테크 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긍정

적으로 보고된다(삼일PwC경영연구원, 2022). 특히,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온라인 주문 배달 분야 외에도 빅데이터 기

술력을 기반으로 식품 개인화 분야에서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푸드테크 산업 분야의 성장과 관심으로 푸드테크 시장 

동향과 특정 푸드테크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수용의도를 

분석한 연구들이 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푸드테크 스타트

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푸드테크 스타트업을 중점적으로 기업유형을 분류 및 분석하

거나 성장과 EXIT 전략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이 수행되지 못

했다. 푸드테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푸드테크 비즈니스

의 수익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에 대한 연구와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푸드테크 스타트업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 푸드테크 스타트업을 표준산업분류와 투자단계별

로 분류하고, 성공적인 스타트업 사례를 ERIS 모델에 기반하

여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

는 ERIS 모델을 적용하여 스타트업 성공을 위한 창업가 요

인, 자원 요인, 산업환경 요인 및 전략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

다. 이를 통해 국내 푸드테크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 주저자, 교신저자,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seo@ewha.ac.kr
** 공동저자,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학부생 4학년, ailoson@ewha.ac.kr
***공동저자,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학부생 4학년, cyunyoung0301@ewhain.net
· 투고일: 2024-05-10      · 1차 수정일: 2024-06-09      · 2차 수정일: 2024-07-02      · 게재확정일: 2024-08-03



서선희·박예은·최재영

162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9 No.4

푸드테크 스타트업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투자 유치

하여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푸드테크 산업의 창업자, 투자자, 정책입안자들

에게 푸드테크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실

무적,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2.1. 푸드테크 정의와 범위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푸드테크의 정의를 <표 1>에 정리하였

다. 각 연구자가 정의한 푸드테크의 내용의 유사성과 차이점

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자는 푸드테크를 기술 접목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ICT, AI, 로봇공학, 빅데이터 등 4차 산업을 반영한 기술이 

식품 산업에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식품산업의 

전 과정에 해당하는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전반에 걸

쳐 기술을 적용한다고 공통적으로 언급하였으며 푸드테크를 

통해 기존 식품산업에 부가가치를 더하고, 새로운 시장과 산

업을 창출하는 점을 강조하였다 <표 1>. 
농림축산식품부(2022)에 따르면 협의의 푸드테크는 식품의 

생산(신선식품, 제조기술), 유통(유통무역), 소비(외식 및 처리

기술)를 포함하고 있으며 광의의 푸드테크는 협의의 개념과 

관련된 Ag-Tech와 푸드테크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

술개발과 같은 연관 산업으로 분류하였다.
푸드테크 산업의 범위는 식품산업 밸류체인을 기반으로 구

분하거나(삼일PwC경영연구원, 2022; 노아영·구유리, 2023) 디

지털푸드랩이 제시한 푸드테크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구분한 

연구들이 주로 많았다. 식품산업 밸류체인을 기반으로 하여 

푸드테크 산업을 1) 식재료의 생산 및 개발, 2) 유통 및 관리, 
3) 음식료 조리 및 가공, 4) 음식료 마케팅·판매·배달, 5) 음식

료의 소비 및 후처리로 구분하였다. 세부적으로 식자재 생산 

과정에 스마트 농업인 Ag-Tech, 농·수산업 로봇, 대체식품 및 

단백질,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하고 식재료의 유통 및 관리에 

신선식품 배송, 식자재 물류·유통 로봇, 스마트 식품 안전·품
질 관리 및 스마트 콜드체인, 디지털 식품 재고 관리가 포함

된다. 음식료의 조리 및 가공에서는 음식료 조리로봇, 식재료 

가공 로봇, 3D 푸드 프린팅, 밀키트, 스마트 키친, 공유주방 

등이 포함되며 음식료 마케팅·판매·배달 분야에는 배달 어플

리케이션, 서빙·배달 로봇, 무인카페, 키오스크, 맛집 추천 및 

예약 앱, 모바일 대기 시스템의 시장이 해당된다. 음식료 소

비 및 후처리에서 식품 영양 데이터 분석, 음식물 쓰레기 저

감을 포함한다. 노아영·구유리(2023)도 식품의 가치사슬 측면

에서 접근하여 크게 식품 제조 및 가공분야와 외식 및 식품 

유통서비스로 구분하였으며 식품 제조 및 가공분야에 대체식

품, 스마트 농업, 신소재(식용용기), 식품 기자재(3D 푸드 프

린터, 스마트 주방가전 및 로봇)가 포함되며, 외식 및 식품 유

통서비스 분야에는 식재료 배송 및 음식 배달 서비스와 식품 

관련 정보 DB화 및 공유를 포함한다.
프랑스 푸드테크 전문 조사 기관 디지털 푸드랩(Digital Food 

Lab)에서는 푸드테크의 주요 사업영역을 1) 농업에서의 생산

이나 관리 등의 혁신과 관련된 ‘Ag-Tech’, 2) 건강, 환경보호 

등 다양한 가치관으로 신규 생성된 수요에 대응한 ‘Food 
Science’, 3) 주문이나 예약 등 식당 운영 관리를 돕는 ‘Food 
Service’, 4) 소비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먹을지 추천하는 

‘Consumer Tech’, 5) 식재료, 음식을 배달하는 ‘Delivery’, 6) 공
급망 및 소매 유통 관련 영역인 ‘Supply Chain’ 6가지로 분류

하였고 이와 유사하게 곽노성(2024)은 1) 농업 기술(Ag- 
Biotech, Robotics, Precision Farmig), 2) 식품 과학(대체 단백질, 
Precision Fermentation), 3) 배송, 판매(판매경로, 기술, 스마트 

자동 스토어), 4) 소비자 선택(가전제품, 음식 추천, 레시피 추

천, 음식 경험, 밀키트), 5) 영양과학(Precision Nutrition), 6) 음

식 서비스(레스토랑 관리, 클라우드 키친, 로봇공학, 3D 프린

팅) 6가지로 분류하였다.
한국푸드테크협회에서는 푸드테크 산업을 크게 4가지로 분

류하였다: 1) 식자재 유통, HMR, 배달 대행 서비스 등을 포

함하는 ‘물류유통’, 2) 음식 배달 앱, 모바일 식권 등을 포함

하는 ‘온디맨드 서비스’, 3) 레시피 정보, 맛집 정보 평가 등

을 포함하는 ‘정보 콘텐츠’, 4) 스마트팜, 로봇 요리사, 대체식

품, 3D 푸드 프린팅 등을 포함하는 ‘인프라 테크’. 강종원·박
재형(2018)도 한국푸드테크협회와 유사한 기준으로 1) 스마트 

농업(스마트 팜, 스마트 농기계), 2) 스마트 식품 유통(O2O, 
옴니채널, 스마트 식품 유통), 3) 미래 대체식품(곤충 식품, 식
물성 고기, 배양육), 4) ICT 융복합(3D 푸드 프린터, 스마트 

키친)으로 구분하였다.

<표 1> 푸드테크(산업)의 정의

연구자 푸드테크(산업)의 정의

Institute of
Food

Technology
(2023)

Food technology is the application of food science to the
selection, preservation, processing, packaging, distribution,
and use of safe food.
푸드테크를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푸드 
사이언스(food science)와 함께 사용되어온 개념으로 주장하고 
있음.
보다 구체적으로 푸드테크는 “푸드 사이언스의 응용 영역으로 
안전한 음식의 선택, 저장, 가공, 포장, 유통 등에 사용되는 
기술”로 정의하고 있음.
푸드 사이언스는 식품의 물리적, 생물학적, 화학적 구성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규정.

Digital
Food Lab

(2023)

Food Tech is an ecosystem made of all the agrifood
entrepreneurs and startups(from production to distribution)
innovation on the products, distribution, marketing or
business model.
모든 농식품 사업가와 스타트업(생산부터 유통까지)으로 
구성된 생태계로, 제품, 유통, 마케팅, 사업모델을 혁신.

한국푸드
테크협회
(2022)

식품산업에 ICT가 융합되어 새로 생성된 4차 산업 기존의 
식품산업에 ICT 기술이 접목되어 생산부터 가공, 유통,
서비스까지 전범위에 걸쳐 변화하는 신산업.

LG 경제 
연구소
(2015)

음식의 물리적, 생물학의 화학적 구성을 연구하는 
푸드사이언스의 응용영역으로 안전한 음식의 선택, 저장,
가공, 포장, 유통 등에 사용되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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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식품산업 밸류체인에 따른 푸드테크 스

타트업

식품산업 밸류체인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모든 분야에서 AI, 
데이터 분석, 로봇 공학, 유전 공학, 세포 농업, 생물 정보학, 
미생물 분석 기술, 가공 포장 기술, 사물인터넷(IoT), 3D프린

팅과 같은 과학기술을 활용한 푸드테크 스타트업들이 등장하

고 있다(서정주, 2016a; 강종원·박재형, 2018; 하리다, 2021). 
식품산업 밸류체인에 따른 푸드테크 영역을 <그림 1>로 나타

냈다. 식재료 개발단계에서 세포 배양 식품, 식물 기반 식품 

개발 기술 등이 대체 식품 및 미래 식량 개발에 활용되고 있

다. 식재료 생산단계에서 농업 및 양식 기술의 자동화로 IoT 
기반의 센서를 활용하여 농산물의 생산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작물 및 가축의 건강 예측 및 관

리 및 3D 푸드 프린팅, 농식품 부산물 새활용 기술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식재료 유통단계에서는 AI와 IoT를 활용하여 

식품의 유통 경로 및 과정, 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활발해진 음식 배달 및 식재료 배송 사업으로 인하여 

친환경 포장 기술 역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식품 제조 

혹은 조리단계에서는 로봇 활용과 자동화시스템 기술을 활용

하여 식품 제조, 음식 조리 및 서빙 로봇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HMR 제품을 기획하고 구성하여 다수의 기업들이 HMR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AI를 통한 광학 형광 이미징과 초음

파 감지를 사용하여 기계에 남은 음식 찌꺼기를 스캔하는 등 

AI 푸드 스캐너를 활용한 잔반 감소 및 폐기물을 줄일 수 있

는 다양한 솔루션에 활용이 가능하다. 판매 및 서비스 단계에

서는 디지털 주문 및 결제 시스템 통한 고객 접촉 최소화하

는 방식으로 위생 관리가 가능하며, 고객의 영양상태 및 선호

도 등을 파악하여 니즈에 적합한 음식 및 식재료를 추천, 판

매하는 커스터마이징 기술이 활용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피

드백을 활용한 개선 단계에서는 고객 피드백에 대한 빅데이

터에 기반하여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삼일PwC경영연구원, 20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3). 초기

에는 식자재 및 완제품 소비 단계에서 편의성을 높이고 정보

를 공유하는 영역에 제한되어 활성화되었지만(이은복, 2015) 
점차적으로 배양육과 같은 새로운 식재료 개발, 스마트팜, 공

급망 관리, 개인 맞춤형 영양 관리, 레스토랑 서비스, HMR, 
밀키트 등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농산물 생산, 식

품 유통 및 판매 단계에서 푸드테크 적용이 확산되고 있다.

출처: 삼일PwC경영연구원(2022) 등을 바탕으로 저자 재편집 

<그림 1> 식품산업 벨류체인에 따른 푸드테크 영역

이은복
(2015)

Food와 Tech가 합쳐진 용어로 농식품 관련된 산업에 새로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것.
농업 및 식품산업의 생산, 제조, 유통, 소비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농식품 분야에 4차 산업혁명을 적용한 산업 
푸드테크는 Food와 Technology의 합성어로, 예전부터 
푸드사이언스(Food Science)와 함께 사용되어 온 개념임.
푸드테크는 음식의 물리적, 생물학적, 화학적 구성을 연구하는 
푸드사이언스의 응용 영역으로, 안전한 음식의 선택, 저장,
가공, 포장, 유통 등에 사용되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의미함.

서정주
(2016b)

식품(food)산업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분야를 의미함.

김관수 외
(2016)

푸드테크는 Food와 Technology의 합성어로 푸드사이언스와 
유사하게 사용되어왔던 개념임.
푸드테크는 푸드사이언스의 응용 영역으로 안전한 음식의 
선택 저장 가공 포장 유통 등에 사용되는 기술을 의미함
협의의 개념으로 식품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 첨단 기술로 ICT 관련 기술을 적용함.

박현길
(2016)

음식(food)이나 식품산업에 첨단정보 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거나 기존 사업에 부가가치를 더하는 것
외식 산업에 초점을 두었으나, 외식 창업, 대체식품 개발,
농업 생산성 제고 등도 포함.

김광석
(2016)

푸드와 테크가 합쳐진 용어로 식품 관련 서비스업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창출된 신산업.

강종원·
박재형
(2018)

음식(Food)과 기술(Technology)이라는 단어의 융합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농식품 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발생한 새로운 산업이나 기존 산업에 부가가치를 
더하는 것을 의미함.
농식품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생산, 소비,
유통 판매, 소비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임.

김성훈 외
(2018)

IFT의 정의에 기초하되 식품산업(특히, 외식산업)에 ICT 등의 
신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산업.

장우정
(2020)

음식(Food)과 기술(Technology)이 융합한 신산업으로 생산,
보관, 유통, 판매 등 식품 관련 분야의 기술적 발전을 의미함.

홍지흔·
김은영
(2020)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빅데이터 등의 
기술이 식품 산업과 융합된 것.

Galanakis
(2020)

식품을 생산-가공-소비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 식품 산업을 
근간으로 여러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전문지식을 결합한 
분야를 의미함.

최성기
(2021)

식품산업을 온오프라인 연결 비즈니스(O2O), 빅데이터,
블루투스 비콘(beacon) 등과 같은 신기술에 접목시켜 
농축산물의 생산성 향상 및 식재료 가공, 유통, 저장과 같은 
식품 산업 전범위에 편의성을 제공하는 기술을 총칭함.

하리다
(2021)

음식(Food)과 기술(Technology)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식품가공, 외식, 식품유통 등 식품 산업과 농림축수산업 등 
주변 산업에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온라인 플랫폼,
소셜네트워크, 블록체인 등 4차 산업 기술이 적용함.

삼일PwC
경영연구원 

(2022)

음식(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산업에 
바이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팅, 로봇과 
같은 혁신기술이 접목된 신산업분야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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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푸드테크 비즈니스 모델

푸드테크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농업 테크, 푸드사이언스, 
서비스, 코칭, 배송 소매로 구분되며(Digital Food Lab, 2023), 
푸드테크 비즈니스 모델이 제공하는 솔루션은 <표 2>에 정리

되었다. Digital Food Lab(2023)에서 구분한 푸드테크 비즈니스 

모델과 제공하는 솔루션에 적합한 국내 주요 푸드테크 스타

트업 88개를 직접 매치한 결과, 국내에서는 주로 푸드사이언

스에서 미래 식량, 서비스 분야에서 조리 로봇, 코칭 분야에

서 메뉴 추천, 배송 분야에서 밀키트, 전자상거래, 외식 음식 

배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발굴되어야 할 분야는 

농업 테크로 나타났다<표 2>. 국내의 주요 푸드테크 스타트

업 현황을 볼 때, 주로 신선 식품 또는 식자재 유통 및 구매 

지원, 음식 배달, 맛집 추천과 주문 및 예약 지원 분야를 중

심으로 발달하고 있고, 인공지능 및 조리 로봇, 스마트 키친, 
배달 로봇, 3D 푸드 프린터 등 기술 중심의 푸드테크 산업은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 *은 M&A한 기업명,( *) 은 M&A 이후 폐업한 기업명

구분 비즈니스 모델 스타트업의 역할 국내 스타트업 기업체명

농업
테크
(Ag-

Tech)

농장관리 S/W 농장의 모든 작업을 관리, 조직화 및 최적화하도록 지원 엔씽( 스마트팜 운영을 위한 AI 활용 레시피, 자동화 플랫폼 지원)

농업로봇·드론 데이터 수집 및 노동력 대체를 위한 로봇·드론 제공

도시농장 유통단계 축소 및 수확량, 품질 및 지속 가능성 향상 팜에이트

농산물 시장 농업인을 위한 전자 상거래 시장 운영 그린랩스*

농업생명공학 농업과 식량을 위한 생태계와 유기체 연구개발

정밀농업 경작 환경에 따른 정밀농업, 위성농업 및 위치별 농작물 관리

푸드-
사이언스

미래식량
전통적 식품을 대체하는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새로운 식품 개발 

(예: 대체육류, 대체당류)
더플랜잇, 인테이크, 디보션푸드, 에이치엔노바텍, 스페이스에프,

씨위드, 티센바이오팜, 지구인컴퍼니,(퓨처푸드랩),(비건팜)

대체식품 기존 식품 대비 영양가 높은 에너지바, 음료, 분말 등 개발 이그니스

패키징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식음료 포장 개발 오아시스 

제품혁신 기존 시장의 제품 혁신, 구성 투명화, 유통수단 혁신 및 개인 맞춤화 킥더허들, 클리버 

음료 새로운 재료나 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새로운 음료 개발 (더부쓰), 부루구루, 링티*

가전조리기구 신기술, 다양한 유통채널, 개인화 등 차세대 가전제품 및 조리기구 개발 스트롱홀드테크놀로지, 더웨이브톡

서비스

예약 플랫폼 재고 식품, 고급 레스토랑 등을 대상으로 레스토랑 테이블 예약 할인 밀랑*, 와드,(포잉*), 테이블매니저,(혼밥인의 만찬),(아스테라)

서비스 관리
온라인평판, 마케팅, 자금관리, 주문접수, 피드백, 재고관리, 이력 추적,

레시피 등 식당경영 지원
누벤트, 헬로팩토리, 페이타랩, 하이앤디, 미로

케이터링 맞춤형 식사 및 파티를 위한 현지 요리사 고용 서비스

인력 서비스 실시간 레스토랑의 부족 인력을 중개하는 플랫폼

요리 로봇 3D 프린터, 무인 키오스크 및 바텐더 로봇 등 요리 로봇 개발
누비랩, 두잉랩, 비트코퍼레이션, 로보아르테, 비욘드허니컴,

웨이브라이프스타일테크, 엑스와이지

코칭

영양 유전체 고객 맞춤형 영양권장량 설정을 위한 유전체 및 미생물 기반 테스트

메뉴 추천 AI 및 전문가 권고에 따라 식사, 레시피, 쇼핑목록, 주류 등 추천
미트박스글로벌, 다이닝코드,(망고플레이트*),

와인그래프,(닥터키친*), 스테이정글

레시피 실감형 게임, SNS 상 영상 등 기존 레시피를 새로운 형식으로 재창조

식품정보투명화 식품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다른 서비스 간 교환 가능하도록 표준

음식체험 양조장, 과수원, 쿠킹 클래스 등 음식 관련 체험 관광지화 레드테이블 

배송

밀키트 적정량의 가정식 식재료 및 레시피 정기 배송
마이셰프*, 오픈더테이블,(더블유푸드마켓*),

(테이스티나인*),(프레시코드*)

전자
상거래

농장-가정 및 매장 배송 등 식품 전자상거래 플랫폼 개발
오아시스, 컬리, 쿠캣*, 언니네텃밭, 올프레쉬, 삿갓유통,

무릉외갓집,(우아한 신선들*), 식탁이있는삶, 베지스타, 오늘식탁,
얌테이블,* 더파이러츠, 육그램*,(헬로네이처*)

디스커버리박스 세계 각국의 신제품, 와인, 차, 커피 등 전문가 엄선 식품 정기 배송

외식 음식 배달 인근 음식점의 식사를 배달 기사를 통해 배달
두잇, 메쉬코리아*, 바로고, 우아한 형제들*, 스파이더크래프트,
플라이앤컴퍼니*, 식신, 미래식당, 헬로월드,(허니비즈),(배달통*)

풀스택 배달 스타트업이 셰프를 고용하는 등 직접 음식을 만들고 배달

배송 로봇 음식 배달 드론 및 로봇 개발

자동판매기 식료품, 식사 및 스낵을 제공하는 차세대 자동화 기계 플렌즈커피

소매

공급망 데이터 식품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는 데이터관리 도구 활용 트릿지, 마켓보로, 정육각

로열티 브랜드-고객 간 유대(재)구축 및 식품기업에 소비자 행동 데이터 제공 글루업, 글로우서울,(굿잇츠), 푸드테크*, 마이프랜차이즈, 벤디스*

옴니채널 식품기업의 유통채널 디지털화, 통합·관리 통해 온·오프라인 판매 지원

<표 2> 푸드테크 비즈니스 모델과 국내 주요 푸드테크 스타트업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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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푸드테크 스타트업 선행연구

국내 푸드테크 선행연구는 국내외 푸드테크 현황 및 사례 

분석 그리고 푸드테크 수용 의도 분석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

다. 박현길(2016), 김성훈 외(2018), 장우정(2020)은 해외 주요

국 및 국내 푸드테크 산업의 발전 현황, 푸드테크 분야별 주

요 사례 분석, 푸드테크 비즈니스 관련 이슈, 푸드테크 스타

트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홍지흔·김은영

(2020)은 사용자의 식습관 개선 기능이 있는 스마트 도시락 

사례 분석을 실시하여 스마트 도시락 제품들의 유형, 구성요

소, 기능을 파악하고 기능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외에 푸드테크 산업과 관련된 특허자료를 ‘제조·가공·유

통’, ‘판매·마케팅’, ‘소비자 사용 지원’으로 분류하고 한국과 

일본의 특허 기술 현황을 분석한 연구(최지유·김소영, 2018), 
식품 제조·가공 분야의 대체식품과 3D 식품 프린팅 적용 현

황 및 주요 기업의 사업 환경을 조사한 연구(박미성 외, 
2020) 등이 수행되었다. 
특정 푸드테크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들의 수용 의도를 분석

한 선행연구 사례들로는 국내 외식업 소상공인의 O2O 기반 

음식 배달 서비스 수용 의도를 분석한 연구(조미영 외, 2017)
와 외식기업 브랜드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콘텐츠 품질

과 지각된 위험과 행동 의도 간의 관계 분석(배성일, 2018), 
키오스크 등 언택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경험 가치와 만

족 및 재이용 의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연구(전수지·김형

일, 2020) 등이 진행되었다. 또한 주요 소비층인 20대들을 대

상으로 수정된 기술 수용 모델(m-TMA)을 이용하여 20대 소

비자들의 푸드테크 사용 의도에 대한 연구(정갑연·이혜리, 
2022), Z세대의 가치지향적 소비 성향과 국내 푸드테크 산업

의 대체 식품 플랫폼 간의 관계 분석을 통해 Z세대의 소비 

경험 가치 향상을 위한 국내 푸드테크 산업의 대체식품 플랫

폼 서비스디자인 전략 연구(노아영·구유리, 2023) 등 특정 세

대에서의 푸드테크 사용 의도 및 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

었다. 기존 연구는 푸드테크 산업 분야와 현황에 대한 분석과 

사용자 수용 의도를 분석한 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푸

드테크 분야에 진출하는 스타트업들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2.5. 스타트업 성공 요인

스타트업의 성공 요인에는 다양한 요소가 존재한다. 성공 

요인들의 요소별로 선후 관계 또는 비중 등 일정한 규칙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성과에 

영향을 미치면서 스타트업이 성장, 성공 또는 실패에 이르게 

된다(한정화, 2018). 창업 시점에서 창업자의 개인적 역량에 

기반하여 자원을 축적하고, 축적된 자원을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하여 시장 내 경쟁의 결과물로 경영 성과가 나타나게 된

다. 그러므로 창업자는 환경 변화를 인지하고 자사가 보유한 

자원과 역량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경영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한정화, 2018). 스타트업의 성공 요인은 일반적인 

기업의 성공 영향 요인 중에서 특히 기업가정신을 강조되어

왔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기업가정신은 벤처창업기업의 경영

성과에 대한 영향 요인임이 입증되어왔다(김성일·이우진, 
2016; 안태욱·강태원, 2019).
기업가정신은 ‘기업가적 지향성’에서 파생된 것으로 창업가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스타트업 경영 시 나타나는 혁신

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등의 특성을 내포한다. 혁신성은 전통

기업과 스타트업을 구분하는 주요한 특징 중 하나로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를 창출하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면

서 새로운 변화와 융합을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한다(조윤희, 
2013). 혁신성은 조직의 경쟁 우위 확보에 핵심이 되며 스타

트업에 새로운 프로세스를 도입하고(Hult et al., 2003) 성장시

키기 위한 필수적 특성으로 보여진다(남영현·서영욱, 2020). 
창업가와 조직 구성원의 혁신성이 높아질수록 재무적 성과

가 높아지고, 외부 네트워크 관리도 활발해지면서 스타트업의 

경쟁력 우위 확보에 유리해지게 된다(김철희, 2022). 스타트업 

조직 내에서 혁신성을 촉진할 수 있는 조직문화의 중요성도 

강조되었다(김일천 외, 2004; 신진교 외, 2009). 진취성은 새로

운 제품, 서비스, 기술을 시장에 도입하여 우위를 차지하려는 

미래지향적 특성이다(Miller, 1983; 안태욱·강태원, 2019). 진취

성으로 인해 조직의 성장과 성과를 추구하며 적극적으로 행

동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Covin & Slevin, 1989; 임

정희 외, 2019). 위험 감수성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도전하고 전략적 추진을 실행하려는 의지로

(Miller, 1983, 1993) 조직이 적절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새로

운 기회를 모색하고 안전한 옵션만 고수하지 않고 모험적으

로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거나 불확실한 결과에 대한 대범한 

시도를 추진하는 것이다(Covin & Slevin, 1991). 
기업가정신 외에도 스타트업의 창업자와 내부 구성원들의 

역할과 스타트업의 환경적, 재무적 특성, 네트워크 지향성과 

학습 지향성이 스타트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김현미, 2015; 김용태·허철무, 2023). 네트워크 지

향성은 스타트업이 필요한 자원을 외부로부터 획득하기 위한 

노력과 활동으로 스타트업이 보유하고 있는 내부 역량의 한

계를 보완하여 스타트업의 생존에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상묵, 2018). 스타트업은 불확실한 외부 환경 속에서 경영

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방향성 및 목표 수립을 위

해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야 한다(Ganesan, 1994). 학습 지향성

은 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지식습

득과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조직적 방향성을 의미하며(이주

연, 2020), 스타트업에서 축적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확

산시키는 활동이다(이태규, 2021). 스타트업이 문제 해결이 가

능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학습 지향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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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RIS 모델

ERIS 모델은 Sandberg & Hoffer(1987)가 제시한 초기 ERI 모
델에 전략적 요인을 추가하여 확장시킨 것이다(한정화, 2018). 
ERIS 모델은 창업기업의 성과(Performance)가 창업가

(Entrepreneur), 자원(Resource), 산업환경(Industry Environment), 
전략(Strategy)의 상호작용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구조이다(한석

호 외, 2021). 창업가(Entrepreneur)는 창업가의 역량, 심리적 

특성, 사회적 배경 등을 의미하며, 이는 기업 성과와 밀접하

게 관련되어 있다(황정섭 외, 2021; 고경선·남정민, 2023). 
창업가의 결정은 스타트업 유형, 진입하는 산업 분야, 시장 

경쟁 우위 전략, 필요한 자원 확보 전략, 사업 전략을 효과적

으로 실현할 수 있는 조직 설계 등으로 연결된다(Eisenhardt 
& Schoonhoven, 1990). 창업가의 기술과 사전 경험은 기업의 

자원을 획득하거나 진출 시장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Santisteban & Maurico, 2017). 자원(Resource)은 조직이 통제하

고 있거나 통제하고자 하는 유·무형 자원을 포함하며, 비즈니

스 전략의 주요한 결정 요인으로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의 생

존은 인력, 자본, 시설, 토지 등 유형 자원확보 능력에 달려 

있다. 기업 역량, 조직, 문화, 네트워크, 기술력, 평판, 데이터, 
등 다양한 무형 자원은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실현하는 기반이 된다(김춘근 외, 
2014; 고경선·남정민, 2023). 산업환경(Industry Environment)은 

산업의 발전 단계, 진입장벽, 경쟁 환경, 시장 내 구매자와 공

급자, 시장 구매자 수요, 해당 산업의 이질성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스타트업의 성공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Harber & 
Reichel, 2007). 기업은 시장 규모, 성장률, 경쟁 강도, 교섭력 

등과 같은 산업 지표를 통해 영향을 받는다(한정화, 2018; 고

경선·남정민, 2023). 시장 규모는 판매량과 수요의 총량으로 

나타내는 수익성과 관련된 지표이며, 성장률은 시장의 확장 

속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의 성장 잠재력과 시장 확장 가

능성을 파악할 수 있어 기업 가치와 투자를 가능하게 한다

(Rajan & Zingales, 2001). 전략(Strategy)은 변화하는 산업환경

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의사결정으로, 창업가는 기업의 자

원과 역량을 바탕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장 경

쟁우위 확보를 위해 차별화된 혁신 전략 등을 수립해야 한다

(한정화, 2018; 고경선·남정민, 2023). 특히, 창업 초기에는 제

한된 보유 자원이라는 한계점을 인식하고 이를 적절하게 배

분하여 효율성을 최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즉, ERIS 모델에서 창업기업은 창업자의 특성, 혁신을 위한 

자원, 환경의 불확실성, 차별화된 전략 실행이 기업의 성과 

및 성장을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4가지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

작용에 의해 스타트업의 성과가 도출됨을 나타낸다. ERIS 모

델은 창업기업의 4가지 핵심 성공 요인의 하위 요인을 세분

화하거나 산업 특성을 고려하거나 제한적인 기업 규모 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복잡한 창

업과 성장 과정을 이해하기 쉬운 프레임으로 제공하고 국내 

벤처기업과 창업 연구에 자주 사용되어 왔다(한정화 외, 2008; 
김가영 외, 2022; 이유리, 2023). 
예를 들어, 황세희 외(2020)는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성공기업을 기준으로 사례를 선정하여(주)우
아한 형제들의 성공 요인을 ERIS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하였

다. 배달 음식 주요 이용자인 젊은 층이 공감할 수 있는 브랜

드 창출(창업가요인), 창업 초기 직접 다니며 마련한 배달 매

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자원요인), 대중들의 큰 호응을 얻은 독

특한 블랜딩 마케팅(산업환경 요인), 중개수수료 0%와 사업 

확장으로 인한 플랫폼 다각화, 자율주행 배달로봇 개발(전략 

요인)을 도출하였다. 하리다(2021)는 창업 당시 국내 푸드테크 

시장이 성장하지 않았던 시점에 현재 대표적인 식재료 배송 

푸드테크 비즈니스 분야 선구자 기업인 (주)컬리의 사례를 들

어 ERIS 모델을 적용하여 투자 및 컨설팅 등의 기업 경영 경

험(창업가 요인), 외부 ICT 기술의 도입 및 업무 자동화(자원

요인), 새로운 사업 영역 발굴 및 시장 선점, 상품성의 차별화

(산업환경 요인), 고급화, 자체 인프라 구축, 자유로운 조직 문

화(전략 요인)를 도출하였다. 김가영 외(2022)는 대학생 창업으

로 시작해 현재 TIPS 선정 및 스케일업 단계에 있는 알트에이

를 대표 사례로 선정해 ERIS 모델에 따른 청년 스타트업 스

케일업 성공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유리(2023)는 업사이클링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소셜 벤처기업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ERIS 모델을 적용하여 시장기회 파악 및 초기 시스템 구축 

역량(창업가요인), 유·무형 자원확보를 통한 일관된 브랜드 이

미지 구축(자원 요인), 경쟁력에 근거한 경쟁적 산업환경 적응

(산업환경 요인), 모든 기업 활동이 지속가능성 추구로 인해 

가치 창출(전략 요인)을 도출하였다.

Ⅲ.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및 방법

정부 기관 및 기업 연구소 보고서(삼일 PwC 경영연구원, 
2022; THE VC, 2023)의 국내 푸드테크 스타트업 기업 리스트

를 참고하여 총 94개의 국내 푸드테크 스타트업을 선정하였

다. 선정 후, 해당 기업들에 대한 기업 정보를 정부 기관 및 

기업 연구소 보고서, 푸드테크 스타트업 공식 홈페이지와 관

련 뉴스, 채용사이트 등에서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표준

산업분류(KSIC) 11차 개정안에 의한 산업 분류 기준(통계청, 
2024)을 적용하여 푸드테크 스타트업 기업 유형을 구분하였

다. 추가적으로 2023년 농림수산식품부가 선정한 푸드테크 10
대 핵심기술 분류 기준과 사업 품목(식품 vs 비식품)에 따라 

푸드테크 스타트업 기업 유형을 분류하였다. 창업 연도, 투자

단계, 누적 투자유치금액에 따라 푸드테크 스타트업 분석을 

실시하였다.
푸드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심층 사례 분석에서는 ERIS 모델

을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푸드테크 스타트업의 특징과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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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하여 식품 제조와 식품 관련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로 

성공한 푸드테크 스타트업을 고려하였고 최종적으로 밀키트 

제조로 성장하여 스타트업에서 전략적 인수합병을 통해 EXIT
한 마이셰프와 레스토랑 예약 플랫폼 비즈니스로 푸드테크 

분야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와드(캐치테이블)를 선정하였

다. ERIS 모델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를 참조하여 푸드테크 

스타트업의 창업자 또는 기업가의 특성, 혁신을 위한 자원, 
환경의 불확실성, 차별화된 전략 실행 등이 기업의 성과 및 

성장을 증진시키는 요인을 파악하여 스타트업의 성과가 도출

된 과정을 분석하였다.

Ⅳ. 분석 결과

4.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푸드테크 스

타트업 유형 분석

본 연구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개정안에 의한 산

업 분류 기준(통계청, 2024)을 적용하여 총 94개의 푸드테크 

스타트업을 산업별로 구분하였다<표 3>1). 대분류 기준으로 

분류를 진행했을 때 정보통신업(39개사, 41.49%), 제조업(23개
사, 24.47%), 도매 및 소매업(21개사, 22.3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5개사, 5.32%),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3개사, 3.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

인 서비스업(2개사, 2.13%) 농업, 임업 및 어업(1개사, 1.06%), 
순으로 나타났다. 중분류에서는 20개의 분류 기준 중, 58. 출

판업(29개사, 30.85%), 10. 식료품 제조업(14개사, 14.89%),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11개사, 11.70%)가 상위 3개 분야로 나타

났다. 소분류에서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 

24.47%로 가장 많은 산업 분야로 나타났다.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푸드테크 스타트업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푸드테크 스타트업들이 식품 상품을 직접적으로 

생산하기보다 식품과 관련된 응용 프로그램 및 플랫폼을 개

발하는 분야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었다. 우아한 형제들, 망

고플레이트 등과 같은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비건, 
HMR, 저당 식품 등 기타 식료품 제조업, 오아시스, 컬리, 쿠

캣 등과 같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다이닝코드, 와인그래프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등이 양적으로 성

장한 반면, 대체육, 배양육 개발과 관련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분야와 다회용기 대여 및 세척 사업 등의 임대 서비

스 등의 전문 서비스업 분야의 양적인 증대는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4.2. 푸드테크 핵심 기술 분류에 따른 푸드

테크 스타트업의 유형

농림축산식품부가 2023년에 발표한 푸드테크 10대 핵심 기

술은 배양육, 식물 기반 식품, 간편식, 3D 프린팅, 식품 스마

트 제조·유통 기술, 식품 맞춤 제작 서비스, 외식 푸드테크 기

술, 농산물 새활용, 친환경 포장이고, 10대 핵심 기술 분류 기

준에 따라 국내 푸드테크 스타트업을 분류한 결과는 <표 4>
와 같다. 10대 핵심 기술 중 총 34.5%의 40개 기업이 로봇, 
인공지능 등을 적용한 외식 푸드테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리 및 서빙 로봇, 배달 관련 기업이 이에 

속한다. 스마트 유통 기술(21.6%, 25개 기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10대 푸드테크 핵심 기술 중 빈도가 높은 기술을 미루

어 볼 때,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기보다 기존에 운영하

던 외식업 및 필수적인 식품 유통 과정 중에 로봇 등의 푸드

테크 기술을 도입함으로 생산성의 향상을 우선시하고 있다. 
이는 국내 경쟁력이 있는 기술로 온라인 주문 배달과 자동화 

로봇이 높은 편으로 대체식품, 유통 플랫폼, 로봇 등이 국내 

푸드테크 발전의 핵심 기술로 보여진다. 세번째로 간편식 제

조 기술(13%, 15개 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간편식 제조 기술이 사업의 확장하는데 용이하여 여러 다른 

기술과 함께 보유한 기업들(베지스타, 클리버, 인테이크, 미래

식당, 컬쳐히어로, 지구인컴퍼니, 엔씽 등)로 나타났다. 식품 

스마트 제조 기술(6.9%, 8개 기업), 식물기반식품 제조 기술

(6%, 7개 기업), 세포배양식품 생산기술(5.2%, 6개 기업)과 식

품 맞춤 서비스 기술(5.2%, 6개 기업), 친환경 포장 기술

(3.4%, 4개 기업)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친환경 포

장 기술은 식품 스마트 유통 기술을 보유한 오아시스와 컬리

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으로 보여진다. 푸드테크 스타트업 94개사 중 3D 식품 

프린팅 기술과 농산품 부산물을 활용한 새활용 기술은 본 연

구 조사 시점에는 푸드테크 스타트 기업에서 활용되지 못하

는 것으로 보인다.

1) 부록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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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분야

N 스타트업 기업체명

배양육 등 
세포배양식품 생산기술

6
부루구루(콤부차 종균 배양), 인테이크(소고기, 돼지고기, 달걀 등 대체육 및 대체 당류), 킥더허들(스타터 균주 
등 기능성 발효식품), 스페이스에프, 씨위드(해조류 배양육), 티센바이오팜

식물성 대체식품 등 식물기반식품 제조기술 7
더플랜잇, 인테이크(식물성 기반 식품), 디보션푸드, 비건팜, 에이치앤노바텍(해조류 대체육), 지구인컴퍼니,
퓨처푸드랩(비건쿠키)

가정가편식(HMR), 바로조리세트(밀키트) 등 간편식 
제조기술

15
마이셰프, 오픈더테이블, 더블유푸드마켓, 굿잇츠, 테이스티나인, 인테이크, 이그니스, 클리버(설로인),
베지스타, 쿠캣, 미래식당, 컬쳐히어로, 지구인컴퍼니, 엔씽, 더플랜잇

3차원 식품 인쇄(프린팅) 기술 -

인공지능, 로봇 등을 접목한 식품 스마트 제조기술 8
클리버(설로인, aging, 무해균 이용하여 고기 품질 관리), 스트롱홀드테크놀로지(스마트커피로스터),
그린플러스, 그린랩스, 엔씽, 로보아르테, 베지스타(회사 직영 공·농장, 엽채류 재배), 팜에이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기반의 식품 스마트 
유통기술

25
이그니스, 미트박스글로벌(농,축산물 직거래), 정육각, 육그램, 클리버(설로인), 더파이러츠, 얌테이블, 오늘식탁,
마켓보로, 베지스타, 트릿지, 식탁이있는삶(퍼밀), 오아시스, 위펀, 컬리, 쿠캣, 컬쳐히어로(우리의식탁),
팜에이트, 그린랩스, 언니네텃밭, 삿갓유통, 올프레쉬, 무릉외갓집, 헬로네이처, 오늘식탁

개인별 맞춤식단 제공 등 식품 맞춤 제작 
서비스(커스터마이징) 기술

6 킥더허들(맞춤형 헬스케어), 닥터키친(환자 맞춤), 스테이정글, 누비랩, 두잉랩, 프레시코드

로봇, 인공지능 등을 적용한 매장관리 등 
외식 푸드테크 기술

(조리·서빙 로봇, 배달 및 매장 운영 관련 포함)
40

글로우서울(컨설팅), 글루업(브랜딩), 누벤트(데이터), 마이프랜차이즈(창업 데이터), 푸드테크, 다이닝코드,
망고플레이트, 레드테이블, 와인그래프, 고스트키친(공유주방), 플랜즈커피(무인카페), 비트코퍼레이션,
비욘드허니컴, 웨이브라이프스타일테크(주방 운영 대행, 로봇), 미래식당(고객 통계 제공), 두잇(맛집 정보,
배달), 하이앤디, 헬로월드, 미로, 메쉬코리아, 바로고, 스파이더크래프트, 플라이앤컴퍼니, 밀랑, 와드, 포잉,
테이블매니저, 헬로팩토리, 벤디스, 페이타랩, 혼밥인의만찬, 위펀, 식신, 엑스와이지, 우아한신선들,
우아한형제들, 허니비즈, 배달통, 위대한 상사, 아스테라

농식품 부산물 활용한 식품 새활용(업사이클링) 기술 - 대기업에서 주로 실시 중

친환경 포장기술 4 오아시스, 컬리, 지구인컴퍼니, 그린플러스(친환경 알루미늄)

기타 5 잇그린, 뽀득, 더부쓰, 링티, 더웨이브톡 

<표 4> 푸드테크 10대 핵심 기술 분류에 따른 푸드테크 스타트업 구분

주. 한 기업의 여러 핵심기술을 보유하기도 하여 중복 적용함

푸드테크 스타트업의 기업 앱 보유와 푸드테크 스타트업 사

업 품목에 따라 구분한 결과는 <표 5>2)와 같다. 사업 품목을 

식품과 비식품으로 나누었을 때 식품을 판매한 기업은 39개, 
식품을 판매하지 않은 기업은 37개, 식품과 비식품 모두 판매

한 기업은 18개로 나타났다. 판매되는 식품의 종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정용 간편식, 배달 음식, 커피, 대체육, 배

양육, 디저트, 물 등이 포함되었다. 이는 전통 식품을 대체하

면서 지속가능하고 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새로운 

식품과 기능성 음료, 데이터 중심 맞춤형 큐레이션 기술을 활

용한 품목들이었다. 식품을 제외한 스타트업은 주로 인공지

능, 사물인터넷 등 식품스마트 유통기술 및 커스터마이징 기

술을 이용한 외식과 식재료 배달, 데이터 기반 음식점 예약과 

메뉴 추천 플랫폼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 폐업한 기업을 

제외한 78개 기업 중 앱을 보유한 기업은 43개, 보유하지 않

은 기업은 35개로 나타났다.

4.3. 푸드테크 스타트업의 창업연도, 투자단

계, 누적투자유치금액에 따른 유형

4.3.1. 창업연도

창업 연도별 푸드테크 스타트업의 등장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도에 14건, 2016년, 2017년도에 각각 13건과 2018년도 

12건으로 2014-2018년도 사이에 총 58건으로 창업이 몰려 있

음을 알 수 있다<그림 2>. 이는 4차 산업 혁명 기반 기술 환

경이 발달하면서 기술 플랫폼 기업의 성장 환경이 조성에 기

인했다고 보인다. 비즈니스형 플랫폼 기업은 구성원의 상호작

용을 통해 거래가 성사되고 가치가 창출되는 개방적인 인프

라와 이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의미하며(진현서 외, 2022) 
대표 케이스로 우아한 형제들(2010년도 창업)이 있고 기술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하이브리드형 플랫

폼 기업으로 마켓 컬리(2014년도 창업)가 대표적이다. 컬리는 

물류 테크 기술력을 바탕으로 업계 최초로 샛별 배송이라 불

리는 새벽 배송을 창출하면서 물류 업계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그림 2> 창업연도 추이에 따른 푸드테크 스타트업 구분

4.3.2. 투자단계

현재 투자유치를 받은 푸드테크 스타트업을 조사한 결과, 
초기 투자 단계인 Seed와 Pre Series A가 전체 투자 유치비율

의 10.6%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그 중에 Seed 단

계가 3개의 기업으로 나타났으며 7개의 기업이 Pre Series A 
단계에 진입하였다. 중기 투자 단계에 해당하는 Series A와 B
는 전체의 약 42.6%로 나타났으며 Series A가 14개 기업(디보

2) 부록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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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푸드, 스페이스에프, 다이닝코드, 누비랩, 로보아르테), 
Series B가 26개 기업(글로우서울, 더플랜잇, 킥더허들, 오늘식

탁, 엔씽)으로 확인됐다. 후기 투자 단계인 Series C부터 Pre 
IPO 단계까지는 전체의 약 14.9%로 나타났으며, Series C가 6
개의 기업(미트박스글로벌, 클리버, 더파이러츠, 얌테이블, 마

켓보로, 위펀)으로 후기 투자 단계 중 가장 비중이 높았다.
Series D가 3개의 기업(정육각, 트릿지, 바로고), Pre IPO가 5

개 기업(컬리, 와드, 팜에이트, 식신, 오아시스)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자 회수라고 할 수 있는 엑시트(EXIT) 단계인 IPO와 

M&A는 전체의 약 22.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IPO로 상

장한 스타트업은 아직 배출되지 않았으며 M&A를 통해 EXIT
한 스타트업이 21개사(마이셰프, 육그램, 메쉬코리아, 플라이

앤컴퍼니, 밀랑, 벤디스, 링티, 얌테이블, 푸드테크, 우아한형

제들, 쿠캣, 그린랩스, 더블유푸드마켓, 우아한신선들, 망고플

레이트, 배달통, 포잉, 헬로네이처, 프레시코드, 테이스티나인, 
닥터키친)로 나타났다. 
성장하는 기업은 창업(기업 설립) 후 일정 기간 내에 초기 

연구개발 단계에 필요한 종잣돈(Seed money) 확보에 성공해야 

한다. 종잣돈 확보 후 일정 기간 내에 상용화 단계에 필요한 

자금 확보(Series A funding)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통 죽음의 

계곡은 Series A 이전인 Seed와 Pre Series A로 설정된다(고영

희·이호성, 2016). 기술 개발에는 성공하였으나 추가적인 자금 

부족으로 실질적인 사업화 단계에서 위기를 겪는 죽음의 계

곡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푸드테크 스타트업 중 죽음의 계곡

에 해당하는 Seed와 Pre Series A 사이는 10개 기업으로 전체

의 10.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죽음의 계곡을 벗어나 

상용화 자금을 확보하고 일정 기간 내에 회사나 시장 규모를 

확대(scale-up)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확보(Series B funding)를 

성공해야 하는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이상적이다(고영희·이호

성, 2016). 죽음의 계곡 단계 직후인 Series A부터 투자 회수 

단계인 M&A 단계까지 투자 건수는 전체의 79.8%를 차지했

다. 그러나 푸드테크 스타트업들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

자금과 핵심 인력 확보, 사업 아이템 창출, 판매시장 개척, 각

종 규제로 인한 제약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식

품 개발 및 상품화를 위한 자금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온라

인 상거래 업체의 경우 판매시장 개척, 인력 확보, 비즈니스 

아이템 창출 등에 직면하기도 한다(김성훈 외, 2018).

<그림 3> 투자 단계에 따른 푸드테크 스타트업 구분

4.3.3. 누적투자유치금액

누적 투자유치금액은 Seed 금액부터 M&A 체결 비용까지의 

누적된 투자금액을 의미한다. 누적 투자유치금액이 100억 이

상 150억 미만인 기업이 10개의 기업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

고 있다. 300억-500억 사이 누적 투자 유치 금액 기업이 9개
이고 500억-1000억 사이, 1000억-2000억 사이 기업이 각각 6
개로 나타났다<그림 4>.

 

<그림 4> 누적투자유치금액에 따른 푸드테크 스타트업 구분

창업연도, 성장단계, 누적투자유치금액 등에 의해 푸드테크 

스타트업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푸드테크 스타트업은 창업 

후 1.5년 내에 최소기능제품(Minimum Viable Product) 완성을 

위한 Seed money를 확보하고, 32개월 내에 제품-시장 적합도

(Product-Market Fit)를 검증하여 Series A 투자를 유치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후 상용화에 성공하면 17개월 내에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Series B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

구의 대상이 되는 94개 푸드테크 스타트업 중 7개의 기업이 

폐업하였고 21개 기업이 전략적 인수합병 전략을 선택하였으

며 전략적 인수합병 이후 9개 기업이 파산하였다<표 6>. 파

산 원인은 경영난과 타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린 것으로 추측

된다.

4.4. ERIS 모델을 적용한 푸드테크 스타트

업 사례연구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은 창업 초기에 대규모의 투자가 우선

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수치적 지표로 나타난 재무적 성과를 정

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실제로는 어렵다(Tsai et al., 1991; 최성

철·이우진, 2021). 특히, 창업 초기에는 회사의 정보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지 않아 회계 자료의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고 

이로 인해 객관적인 평가보다 주관적인 평가가 벤처창업 기

업의 목적에 더 적합하게 볼 수 있다(이선호, 2015). 스타트업

에서 시장점유율, 성장율, 다각화 및 제품혁신 등 사업 성과

와 같은 비재무적 성과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손종욱 외, 
2021; 김성천·황희곤, 2023).
마이셰프는 밀키트 제조로 성장한 스타트업으로 전략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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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합병을 통해 EXIT 하였고 와드(캐치테이블)는 레스토랑 예

약 플랫폼 비즈니스로 푸드테크 분야에서 성장세가 가파르고 

시장점유율도 증가 추세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푸드테크 스

타트업의 시장점유율, 성장률, 제품 혁신 등과 같은 비재무적 

성과와 푸드테크 산업 다양성을 고려하여 각각 식품 제조와 

식품 관련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로 성공한 마이셰프와 와드

(캐치테이블)를 선정하였다.

구분
M&A된 
기업

인수기업
M&A 이후 
폐업한 기업

인수기업
파산(폐업)한 

기업

푸드
테크 
스타트 
기업명

마이셰프 대한항공씨앤디
더블유푸드
마켓(2017)

동원홈푸드
허니비즈
(2012)

육그램
플레이팅
코퍼레이션

우아한신선들
(2019)

우아한형제들
굿잇츠
(2019)

메쉬코리아 hy
망고플레이트

(2020)
여기어때
컴퍼니

더부쓰
(2020)

플라이앤
컴퍼니

딜리버리히어로
배달통
(2021)

딜리버리
히어로

아스테라
(2021)

밀랑 부모사랑 포잉(2022)
포잉

코퍼레이션
퓨처푸드랩

(2022)

벤디스 현대이지웰
헬로네이처

(2022)
BGF 리테일

비건팜
(2022)

링티
Future Stream

Networks
프레시코드

(2023)
엔라이즈

혼밥인의 
만찬(2023)

얌테이블

한산도산수산이 
얌테이블과 노을과 

봄 인수 이후 
얌테이블로 
사명변경

테이스티나인
(2023)

프레시지

푸드테크 우아한형제들
닥터키친
(2023)

프레시지

우아한
형제들

딜리버리히어로

쿠캣 GS리테일

그린랩스

BRV캐피탈매니지먼
트,

스카이레이크인베스
트먼트

12개 
9개 7개

총 16개

<표 6> 전략적 인수합병(M&A)과 파산한 

푸드테크 스타트업 리스트

주.( )안은 파산연도

4.4.1. 마이셰프

마이셰프의 임종억 대표는 2011년 개인 사업자로 밀키트 사

업을 시작한 뒤 2016년 6월 ‘마이셰프’의 명칭으로 법인 기업

을 설립하였다. 마이셰프는 첨단 자동화 공장을 구축하여 로

봇 및 자동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 생산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하루 제품 생산 규모를 최대 10만 식으로 확대하였다(김경희, 
2023). 설립 초반 밀키트 산업에서의 높은 수작업의 비율로 

인한 낮은 비용 효율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자동

화 공정을 설계하여 검증된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유통

하였다(조효정, 2021). 더욱이 최근 1-2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식재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소분 상품의 관심도가 높아졌으

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외식 활동이 제한되면서 김밥의 다

양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니즈가 확대되어 밀키트의 

수요가 급증하였다. 주요 국내 대형 유통 플랫폼인 쿠팡, SSG 

등에 납품하고 있던 마이셰프는 지속적인 성장을 보였고 매

출액 증가와 함께 M&A 체결에 성공하였다. 마이셰프의 경우 

초반에는 IPO를 목표로 하였으나, 방향성을 바꾸어 2022년 사

모펀드 한앤컴퍼니를 통해 대한항공씨앤디와 M&A를 실시하

였다(배동주, 2022). 특히 기업 분석에 의하면, 국내 밀키트 

시장의 성장 속도가 저하됨에 따라 점유율이 2020년 21%에 

비해 2022년 4.8%로 급격한 감소가 나타났다. 흑자 전환과 투

자금 유치를 위해 M&A를 선택하였고 이를 통해 시장 내 경

쟁사들을 상대하기 위해 내실을 다지는 계기로 평가된다(연태

훈, 2019).

4.4.1.1. 창업가 요인

마이셰프의 창업자 임종억 대표는 2010년 국내에서 가구 

DIY가 유행하는 것을 보고 요리에 DIY 개념을 적용하는 새

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식품업계가 아닌 타 업계에서 

활용되던 모델을 식품에 도입하고자 2011년 개인 사업자로 

창업하였다. 사람과 사회가 관심이 있고, 필요로 하는 문제를 

파악하고, 그 방안을 고안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기회를 포착

한 것이다(이승재 외, 2019). 이는 2012년 창업한 미국의 대표

적 밀키트 기업 ‘블루 에이프런(Blue Apron)’ 보다 1년 더 앞

섰다. ‘간편 조리 세트’의 식품 유형 정립(2020년) 훨씬 이전

에 시도하여 결국 밀키트를 기술로 인정받아 2017년 4월 동

종업계 최초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하였다. 이는 자동화 공장

을 설립하며 물류의 동선, 재고관리, 인력 배치 등의 전 과정

을 아우르는 데 바탕이 되었다(김창봉·이승현, 2017). 

4.4.1.2. 자원 요인

마이셰프의 성장에는 기업과 기술 역량을 비롯한 자원 영향이 
있다. 마이셰프는 창업 자금 유치 이후 2019-2020년 동훈인베

스트먼트, 신용보증기금, 우리은행, 미래에셋대우 등에서 70억
원의 Series A, 2020-2021년 Series B로 100억 이상 총 18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였고, 2022년 기업 가치 1천억 원

으로 대한항공사씨앤디와 M&A를 체결하였다(배동주, 2022). 
마이셰프는 대규모의 투자금을 받기 이전인 2018년부터 600
평 규모의 공장 구축에 힘썼다. 과감한 선투자로 확보된 대량 

생산체계가 투자 유치의 발판이 되었다. 2021년 Series B로 유

치한 자금으로 스마트 자동화 공장 도입을 기획하여 2023년 

4월 공장 가동을 시작하였다(이정은, 2021). 스마트 자동화 공

장은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연면적 약 1만 1927.5m²(3,306평), 
지상 7층 규모로 노동집약형 생산 구조를 전문 제조설비와 

자동화 시스템으로 구조적 혁신을 이뤘다(최선을, 2023a). 
다양한 제품군 확대와 더욱 안정적인 위탁 생산을 위해 경

기도 광주에 위치한 제2공장과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스마트 자동화 공장은 물류 동선 최소화, 개방형 창고를 갖추

고 있다. 이에 원료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까지 인력이 개입되

지 않는 층간 자동 이송 및 자동 입출고 시스템, 자동 재고관

리 체계 및 품질 관리 체계 구축, 자율주행 물류 로봇 적용한 

수직적·수평적 물류 자동화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전체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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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80%가 자동화되었고, 인력의 60%가 대체 가능하다. 이어 

재고 적합성을 고려한 자동화 설비와 자동화창고가 연계된 

일괄 생산관리 프로세스는 원부자재 관리 효율을 높여 제조

공정 내 위생 및 신선도의 유지가 보장된다(민경진, 2021). 
일 4만식 생산이 가능한 급속 냉동기를 도입하여 비용을 줄

여 상품 이익률을 높였다. 스마트 자동화 공장의 우수성을 확

인한 고객사가 늘면서 자체브랜드(PB)와 주문자상표부착생산

(OEM), 컬래버레이션 밀키트 협업 의뢰가 가동 직후 약 2달 

만에 3배 이상 증가하였다(최선을, 2023b).

4.4.1.3. 산업환경 요인

마이셰프의 매출액은 2011년 2.6억, 2019년 110억을 거쳐 

2020년 276억을 달성했다. 매출액의 급격한 성장에는 사회문

화적 환경 요인의 영향이 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활

발한 SNS 업로드 활동으로 인한 다양한 홈파티 문화의 증가

로 인해 신선 식품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조리하는 밀키트가 

주목받았다. 더불어, 2020년 초반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

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배송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밀

키트의 수요가 더욱 증대되었다. 유로모니터(2023)에 따르면, 
코로나19를 겪기 전 국내 밀키트 시장의 규모는 2017년 100
억 원에서 코로나19를 지나며 2021년 3003억, 2022년 3766억
으로 37배 이상 성장한 대규모 시장이 되었다. 이후 단순 소

매 시장을 넘어 단체급식 등 적용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밀

키트 시장이 처음부터 규모가 크고, 인기가 많은 것은 아니었

다. 기존 HMR이 포함되는 ‘즉석조리식품’으로 분류되어 그 

정체성을 확립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2020년이 되어서야 

‘간편조리세트’ 분류 기준이 확립되면서 기존 식품 유형, 보

존·유통 기준, 제조·가공 기준 및 규격이 신설되었다(권성옥, 
2022). 이 외에도 영양 성분 표시, 위생 관리 등에 대한 정부 

규제가 순차적으로 마련되고 있다. 마땅한 가이드라인이 없던 

밀키트 산업환경에서도 마이셰프는 자사만의 전략과 품질 관

리 등으로 꾸준한 성장을 도모하였다.

4.4.1.4. 전략 요인

마이셰프는 성장하는 시장에 따른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

해 품질 관리, 제품의 다각화 및 전문화, 유통의 차별화, 판매 

채널의 다양화 등의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첫째, 밀키트 

제품 최초로 HACCP(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ISO 22000
(한국표준협회) 인증을 획득하였다(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018; 이종도, 2019). 조리가 완료된 식품이 아닌 음식의 재료

가 될 신선 식품을 주로 사용하고 배송하는 기업으로서 스마

트 자동화 공장 시스템과 연계되어 풀필먼트 배송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가장 중요한 식품의 품질과 안전에 주

목하여 차별성을 확보하였다(김태현·송상화, 2021). 
둘째, 제품의 다각화 및 전문화를 진행하였다. 외부 업체 사

입 소스가 아닌 직접 개발한 소스를 사용하고, 자체 밀키트 

연구소를 설립하여 87,600시간(2021년 기준)을 연구하는데 투

자하였다(김범준, 2021). 이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제품 라

인을 신설하여 밀키트의 전문화를 실시하였다. 또한 국민일보 

컨슈머리 포트 1위, 2020 한국 식품연구원 식품 기술 대회 금

상을 수상하는 등 요리 대회 등에 참가하여 최근 이슈와 선

호도를 파악하여 제품을 다각화하고 피드백하는 데 반영하였

다. 이를 인정받아 결국 마이셰프가 홍콩 ‘어니언 마켓(Onion 
Market)’으로의 공급 계기가 되었고, K-푸드에 관심이 높은 외

국인들이 한식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글로벌 시장도 확장

할 계획이다. 셋째, 변화하는 소비자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한 

제품군 다각화를 추진하였다. 핑크퐁과 협업하여 유아 교육용 

밀키트를 제작하여 학교, 복지관, 미취학 아동 자녀를 둔 가

정 등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넷째, 국내 농가와의 상생을 위

해 시작한 농가와의 협업은 국내 농산물 유통의 차별화를 실

시하였다. 다섯째, 자사몰을 비롯한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백

화점, 단체급식, 기업 특판 등의 B2C와 B2B 시장에 진출하며 

판매 채널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다.

4.4.2. 와드(캐치테이블)

4.4.2.1. 창업가 요인

캐치테이블로 유명한 와드의 용태순 대표는 경영 철학으로 

비관적인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면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

하고 미래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합리적 

낙관주의를 뜻하는 ‘스톡데일 역설’을 내세우며 최고경영자로

서 창업 이후 1년 이내 예약 건수 10배 달성 목표로, 코로나

19 이후 해외 고객 유치 목표로 각 시기에 맞는 단계별 비전

과 전략 목표를 수립하고, 전략적 의사결정을 통해 이를 효과

적으로 달성하였다(김종우, 2022a). 용 대표는 경쟁 예약 서비

스 시장에서 실시간 정보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시간 

DB 구축을 실현시켜 실시간 예약, 대기, 결제, 식자재 관리 

등을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였다. 새
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외식업에서 인건비 상승, 인력 부족 문

제의 해결 및 매출 신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2023년 농림

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문현호, 2024). 창업 초반, 
기존 레스토랑을 대상으로 하는 B2B 거래에서 레스토랑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레스토랑 고객까지 확장하였다. 용 대표는 

미식 생활을 즐기는 자가 미식 문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가

치관 아래 직원들에게 캐치테이블에서 사용 가능한 10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제공하였다. 또한 회사 내 소통의 기회를 제

공하기 위한 랜덤 런치데이 등의 제도를 실시하여 수평적이

고 자유로운 조직 문화를 형성하여 인적자원 관리 역량을 보

여 주었다(정재엽, 2023). 

4.4.2.2. 자원 요인

캐치테이블의 핵심 자원은 레스토랑 실시간 DB와 유저 이

용 데이터이다. 캐치테이블 출시 이전 매장용 고객 관리 솔루

션 ‘테이블 노트’로 먼저 B2B 사업을 시작하였고 창업 이후 

캐치테이블 서비스 출시까지 약 3년 동안 매장별 실시간 예

약 서비스를 통해 DB를 쌓고, 레스토랑 점주와의 커넥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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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였다. 경쟁 예약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예약 30분 이후 

잔여석 및 취소석 파악 등의 실시간 정보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한 것이다. 실시간 DB 구축을 위해 직접 예약 빈도가 높

은 레스토랑을 돌아다니며 앱의 편의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태블릿을 나눠주며 DB를 구축하였다(양범수, 2024). 실시간 

DB를 바탕으로 고객 탐색 기능 및 필터를 강화하여 레스토

랑 고객의 유입을 늘리고, 그들의 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

업을 계속하여 확장해 나갔다. 그 확장의 과정에서 단순 디지

털화가 아닌 고객(기업 고객, 소비자 고객)이 중요시하는 전

략 요소의 변화를 포착하고 공략하였다(박경민 외, 2023). 와

드는 2018년 첫 서비스 시작 당시에는 대표 포함 3명에 불과

했지만, 직원 규모를 160여 명으로 늘리고 개발 직군에도 40
여 명을 고용하면서 인력 자원을 확장시켰다(양범수, 2024). 
와드는 창업 자금 유치 이후 2019-2020년 Series A로 66억, 
2021년 Series B로 35억, 2022년 Series C로 300억, 2023년 

Pre-IPO 성격의 투자금 300억을 추가로 유치하며 누적 투자금 

724억에 달하는 자본을 바탕으로 물적, 기술적 인프라를 구축

하여 기존 서비스 이용자 수 확대에 집중하였다(이덕연, 2023; 
양범수, 2024). 빅데이터와 POS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단순히 

점포의 물리적 관리 지원에서 더 나아가 웨이팅, 픽업 등의 

기능 통합 플랫폼으로 확장하였다. 본 연구 조사에서 IPO로 

상장에 성공한 푸드테크 기업이 없었던 것을 미루어 볼 때, 
지속적인 투자금 유치로 IPO를 준비하며 직전 단계까지 도달

한 것에 의의가 있다(이현호 외, 2017). NICE의 상세기업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와드의 안정성은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이 

와드의 자기자본비율은 54.52%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업

종별 산업 평균(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의 평균 

46.35%)보다 높으며, 부채비율은 83.42%로, 산업 평균

(115.73%)보다 낮아 안정적인 자본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NICE 상세기업정보보고서, 2024). 

4.4.2.3. 산업환경요인

코로나 19로 인해 외식업에서 무인화가 확장되는 등의 산업

환경의 변화가 와드의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 무인 키오스크, 
서빙 로봇 등의 비접촉 서비스 제공이 활발해지면서 레스토

랑 예약 관리를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실시하는 것이 대중화

되기 시작했다. 음식점 예약 관리 솔루션 시장 규모는 2018년 

약 1억 원에서 연평균 156%씩 성장해 2022년 34억 원 규모를 

기록하였다(양범수, 2024). 같은 기간 캐치테이블의 매출은 연 

183%씩 성장해 1억 원 미만에서 20억원 규모로 성장하였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2024). NICE의 상세기업정보보고서

에 따르면, 와드의 성장성은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이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업종별 통계 수치보다 월등히 높게 

분석되었다. 기업의 영업 규모의 신장세를 평가하는 매출액 

증가율은 114.60%(산업 평균 -0.08%)이며, 전체적인 기업 성

장 규모를 평가하는 총자산증가율은 277.93%(산업 평균 

7.50%)로 산업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우수하다(NICE 상세기

업정보보고서, 2024). 그 결과 2022년 신용보증기금에서 유니

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혁신 스타트업 4개 중 하

나로 선정되었으며 ‘2022 포브스 선정 아시아 유망 기업 

100(Forbes Asia 100 To Watch 2022)’ consumer technology 부

문의 15개의 한국 스타트업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문병도, 
2022; 신용보증기금, 2022).

4.4.2.4. 전략요인

와드의 캐치테이블 서비스는 산업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 상품 차별화와 마케팅 차별화 전략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다. 첫째, 와드는 B2B와 B2C 전체를 포함하는 외식업 통

합 플랫폼 전략을 구사하였다. B2B는 플랫폼은 포스기, 예약, 
대기 관리, 매출 관리, 인력 관리, 식자재 관리 등의 역할을 

하고 B2C 플랫폼은 예약, 온라인 대기, 키오스크, 테이블 주

문, 스마트 주문 등의 역할을 한다. 2023년 7월 캐치테이블 

앱의 고객 대기 건수가 2023년 3월 ‘캐치테이블 웨이팅’ 서비

스의 론칭 대비 1,510% 증가하였으며, 위기 관리 서비스를 도

입한 레스토랑 가맹점도 467% 늘어나 B2B와 B2C 플랫폼 양

측에서 성장하였다. 이후 캐치테이블 제휴 가맹점 수는 전국

적으로 7000개까지 상승하였다(이상현, 2023). 기존 B2B를 통해 
쌓은 탄탄한 네트워크를 통해 와드는 레스토랑 고객에게 예

약관리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었고 이는 많은 레

스토랑 고객의 유입으로 이어졌고 캐치테이블 이용자 수 급

증은 더 많은 레스토랑 가맹점을 확보하도록 이끌어주는 선

순환 과정 속에서 플라이휠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다. 
둘째, 와드는 카카오톡, 네이버, 트립어드바이저와 같은 다양

한 플랫폼과 서비스 연동을 이루었다. 카카오톡과 연동하여 

예약 완료, 최종·변경, 취소, 확정 등의 예약 정보를 개인이 

설정한 알림톡으로 전송하고 지도, 주차 및 운영 시간을 알려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김종우, 2022b). 최종 알림톡은 

리마인드 효과로 노쇼 70%, 문의 전화 50%의 감소 효과로 

나타났다. 네이버 예약 기능도 통합 관리하면서 예약 요청 및 

확정 시 자동으로 입력되어 수기로 발생하는 실수를 방지하

였다(캐치테이블 공식 페이스북, 2019; 캐치테이블 공식 페이

스북, 2020). 트립어드바이저 레스토랑 목록에서 예약 버튼을 

누르면 캐치테이블에서 통합되도록 연동하여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다양한 플랫폼과의 서비스 연동은 B2B 또는 

B2C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양측을 모두 고려하여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전현모·김영국, 2018). 
셋째, 와드의 마케팅 차별화 전략으로 미식 큐레이션 서비

스를 제공한다. 예약이 많은 레스토랑이 주로 입점해 있다는 

점과 다양한 필터(날짜, 인원, 가격대, 음식 종류, 테이블 타

입, 이벤트 목적 등)를 제공하여 사용자에게 적합한 레스토랑

을 추천한다. 또한 리뷰와 예약 순위 등의 사용자 간의 최신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며 미식의 커뮤니티화가 실현되었다(이
순학, 2023; 조승행,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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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의 결과 및 한계점

5.1. 연구결과 및 이론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푸드테크 스타트

업을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산업 분류, 핵심 기술 

영역, 투자 단계 및 성장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이 

분야의 변화하는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ERIS 모델을 적

용하여 두 개의 혁신적인 푸드테크 스타트업인 마이셰프와 

와드(캐치테이블)에 대한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다. 
첫째,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제11차 개정을 바탕으로 국내 

94개 푸드테크 스타트업을 업종별로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푸드테크 스타트업 대부분은 정보통신기술과 도ž소매 부분에 

집중되어 있어 직접 전통적인 식품 생산이 아닌 기술 중심 

솔루션 개발에 중점을 둔 애플리케이션과 플랫폼을 개발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완전히 새로운 분야보다 배달, 식

재료 유통 등 특정 분야만 성장하고 대체육, 다회용기 대여 

등 서비스업 분야는 상대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

로 드러났다.
둘째,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정한 핵심 기술 분류 기

준을 적용하여 푸드테크 스타트업 유형을 정의한 결과 로봇

공학과 인공지능을 융합한 기술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푸드 서비스, 스마트 유통 기술을 적용하

는 전문 스타트업이 많이 나타났으며, 간편식품 제조 등이 주

요 관심 분야로 나타났다.
셋째, 창업 연도를 기준으로 푸드테크 스타트업의 출현, 투

자 단계와 누적투자유치 금액을 분석한 결과, seed와 pre 
Series A 자금 조달 이후 Series A, B 및 그 이상의 후기 단계

를 통해 운영 규모를 확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Series A와 B 자금 조달단계에서 상당한 투자가 유치되었으며 

이는 이들 스타트업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나타낸다고 해석된다. 창업 연도 분석에서 2014년부터 2018년 

사이에 푸드테크 스타트업 설립이 밀집해 있으며, 이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기술 혁신에 유리한 환경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유추된다. 초기 투자 이후 단계에서 투자 

회수 단계인 전략적 인수 및 합병의 비중이 높았으며 전략적 

인수합병 이후에도 파산하거나 상당한 자금 조달에도 불구하

고 일부 스타트업이 파산하는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에서 푸

드테크 산업에 내재된 복잡성을 강조했다. 
넷째, HMR 제조업으로 성장하여 M&A로 EXIT한 마이셰프

와 푸드테크 스타트업 시장에서 플랫폼 비즈니스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캐치테이블을 ERIS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두 기업 모두 각자의 창업가요인, 자원요인, 산업환경요

인, 전략요인에 따라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마이셰프

의 경우, 임종억 대표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첨단 기술을 도입

하여 창업하였으며, 로봇 및 자동화시스템을 활용하여 생산량

을 확대하고 수작업의 낮은 비용 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스

마트 자동화 공정을 구축하여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코로나19 시장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여 전략적 인

수합병으로 이어졌다. 용태순 대표가 설립한 캐치테이블은 실

시간 예약, 대기열 관리, 식재료 관리 등 데이터 활용을 통해 

B2B와 B2C를 모두 고려한 전략을 실행하였고, 카카오톡, 네

이버, 트립어드바이저 등 다양한 플랫폼과의 연동을 통해 고

객 확보에 주력하였다. 미식 큐레이션 서비스를 통해 레스토

랑 추천과 사용자 간의 정보 공유를 촉진하고 있음이 확인되

었다.
본 연구는 ERIS 모델을 푸드테크 스타트업 기업에 적용하여 

검증함으로써 ERIS 모델을 기반으로 한 기업 성공 사례 분석

의 적용 확장성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두 기업에 대한 성공 사례 분석은 빠르게 진화하는 식품 산

업 환경에서 푸드테크 스타트업의 성공에 기여하는 기업가적, 
자원, 산업 및 전략적 요소를 조명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기업들은 자사의 강점과 시장 환경을 파악하여 전략을 수립

하고 실행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었으며 변화하는 소비자 선

호도와 시장 역학에 민첩하게 대응하여 첨단 기술과 혁신적

인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또한, ERIS 모델에 기반한 사례연구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

스 모델을 창출하고 스타트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업가정신과 투자금 유치의 중요성이 실례로 입증되었다는 

점에서 이론적 시사점이 있다. 스타트업은 창업 초기 시장 환

경과 재무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

에 창업 초기 자금의 부족과 실패의 위험을 겪는 경우가 많

다(손종욱 외, 2021; 정혜윤, 2022). 일반기업은 통상적으로 자

기자본을 활용하여 기업 설립 및 매출을 확보하고, 유·무형 

자산을 담보로 받는 대출 등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킨다. 이후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기업공개를 통해 자본을 확충해 

가지만, 스타트업은 매출이 없는 창업 초기 단계부터 액셀러

레이터 혹은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전략적 투자금 유치를 

통해 자원을 확보하는 특성이 있다(이동기·박광서, 2022). 외

부로부터 투자유치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기업이 초기 작성

한 사업 계획에서 따른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제공하고자 하

는 서비스 및 제품 개발을 위해 사용되어 성과를 만들고, 이

를 토대로 더 많은 자금을 유치하여 성장하는 과정을 반복한

다(정혜윤, 2022). 마이셰프의 경우 투자단계별 각각 70억원

(Series A), 100억원 이상(Series B)씩 총 180억원의 투자를 유

치 받아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후 기업 가치 1천억 원

으로 M&A를 체결하였다. 캐치테이블의 경우 투자단계별 각

각 66억원(Series A), 35억원(Series B), 300억원(Series C), 300
억원(Pre-IPO)씩 총 724억원의 투자를 유치 받아 성장을 유지

할 수 있었다. 이처럼 외부로부터의 투자 유치는 스타트업의 

생존율을 높이고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김선

영·강형종,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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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구 결과에 따른 실무적 시사점

연구결과에 따른 푸드테크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실무적이고 전략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로봇공학과 

AI 등과 같은 지배적인 기술 부문을 이해하면 기업가와 투자

자가 푸드테크 환경 내에서 혁신과 투자를 위한 전략적 영역

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양한 투자 단계에 걸쳐 

스타트업의 분포를 인식할 수 있어 스타트업이 성장단계를 

성공적으로 탐색하는데 중요한 이정표와 자금 요구 사항을 

예측할 수 있다. ICT 중심의 푸드테크 솔루션으로의 전환은 

전통적인 식품 생산 및 유통 시스템을 재구성하는데 있어 디

지털 변혁과 기술 채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스타트업

의 파산과 전략적 인수합병 동향에 대한 정보는 창업자와 투

자자에게 잠재적인 과제와 시장기회를 알려주고 강력한 비즈

니스 전략과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의 필요성을 암시한다. 푸드

테크 창업자는 경쟁 환경에 대한 이해와 혁신을 위한 틈새 

영역을 식별함으로써 역동적인 푸드테크 시장에서 성공 가능

성을 높일 수 있다. 푸드테크 스타트업, 전통 식품업계 종사

자, 연구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지식교환과 기술 혁신을 촉진

할 수 있으며 이는 식품 생산, 유통 및 소비에 관련된 도전에 

대한 새로운 솔루션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투자자들

은 발견된 푸드테크 추세와 투자패턴을 활용하여 푸드테크 

분야 내 자금 배분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푸드테크 관

련 정책입안자들은 기술 통합 연구개발 인센티브, 벤처캐피탈 

자금 조달과 같은 영역에서 푸드테크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

원하는 정책 수립 시,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이 그 성장단계에 따른 재무적 자금 조달이 뒷

받침되지 못한다면 탁월한 창업가 정신, 역량, 차별적인 혁신 

전략을 가진 스타트업조차도 성장이 어렵고, 파산으로 귀결되

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기업이 설립되어 사업계획을 수립

하고 기업을 운영하고 기업 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사업 단계

별로 필요한 자본이 적기에 조달되지 못한다면 마이셰프와 

캐치테이블도 성공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스타트업의 생존과 성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투

자, 교육, 판매경로, 네트워크 등의 지원이 있으며, 특히 스타

트업 운영을 위해 투자자금 지원이 가장 절실하며(김용태·허
철무, 2023), 스타트업이 액셀러레이터를 선택할 때 투자 지원

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권용석 

외, 2019). 국내 푸드테크 스타트업은 기술 창업이 점차 증가

하기는 하지만 생계형 창업 비중이 높고 국내 스타트업에 대

한 벤처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김용태·허철무, 2023). 시

장 진입 초기 매출 부진을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급격한 

자금 경색을 겪기 때문에(권용석 외, 2019) 기술개발에는 성

공하였으나 실질적인 사업화 단계에서 자금 부족으로 발생하

는 죽음의 계곡시기에 Preseris A funding 투자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영희·이호성, 2016). 창업 초기 기업이 다수인 스

타트업의 특성상 사업화를 통해 실제 매출이 발생하기까지 

일정 기간이 필요하여 매출 확보 전까지 자금 조달은 스타트

업의 성장 뿐 아니라 생존의 개념으로 필요하다(김건우·서병

철, 2010; Lee & Choi, 2014; 손종욱 외, 2021).
따라서,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알맞은 시

기에 충분한 자금 확보가 필요하므로(손종욱 외, 2021) 푸드

테크 산업 이해관계자 특히, 스타트업의 자금을 지원하는 조

력자로서 정부, 정책기관, 은행, 벤처캐피탈 등은 스타트업의 

성공 가치를 예측하고, 성공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선별하고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선순환이 푸드테크 산업 

생태계 발전에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한국의 푸드테크 스타트업 현황을 다

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여, 학계, 산업 및 정부 기관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푸드테크 산업의 주요한 동향을 파악하였

다. 진화하는 푸드테크 스타트업 생태계에서의 혁신, 투자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하

고 혁신적인 기업이 직면하는 주요 동향과 과제를 제시하였

다. 푸드테크 스타트업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

찰을 제공하며 해당 분야에 투자하거나 창업을 고려하는 예

비 창업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5.3. 연구의 한계점 및 연구 방향

본 연구에서 현황분석과 사례연구를 통해 푸드테크 스타트

업 이해관계자들에게 통찰력과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스타트

업 기업모델 간의 비교연구와 실증적인 검증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특히 플랫폼형 푸드테

크인 경우, 플랫폼형 기업 유형 기준(진현서 외, 2022)에 따른 

기술형, 비즈니스형, 하이브리드형 기업 비교에 초점을 맞추

어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표준산업분류와 푸드테크 핵심 기술 분류에 따라 푸드

테크 스타트업 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현재 푸드테크 분

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 분야와 그 분야에서 

성공한 스타트업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여 성공요인을 분

석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아직 활발하지 못한 국내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원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폐업한 푸드테

크 스타트업에 대한 자료를 추적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 이를 포함한다면 보다 푸

드테크 분야에 대한 균형된 시각과 다양한 분야로의 투자 및 

지원, 사업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기업

이 진출한 푸드테크 분야와 스타트업이 적용하는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는 후속연구는 자본과 높은 수준

의 연구개발 기술을 보유한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협력 체계

를 구축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스타트업 성장과 운

영을 위해 투자자금 지원이 매우 중요한 요인을 감안하여 푸

드테크 스타트업에서 엑셀러레이터의 역할과 창업을 준비하

는 단계부터 성장단계에 따라 스타트업의 요구를 분석하여 

세분화되고 차별화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대한 후속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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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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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스타트업 기업체명 합계

농업, 임업 
및 어업

01. 농업 채소작물 재배업 팜에이트 1 1 1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가금류제외) 클리버 1

14
(4)

23
(4)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처리업(가금류제외) 정육각 1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얌테이블* 1

김치류 제조업 (더블유푸드마켓*) 1(1)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테이스티나인*) 1(1)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더플랜잇 1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킥더허들 1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마이셰프*/인테이크/링티*/(닥터키친*)/스테이정글/(비건팜)/베지스타 7(2)

11. 음료 제조업
맥아 및 맥주 제조업 부루구루 1

2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이그니스 1

24. 1차 금속제조업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그린플러스 1 1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컴퓨터 제조업 그린랩스* 1 1

27. 의료정밀, 광학 
기기 및시계 제조업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제조업 더웨이브톡 1 1

28.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미로 1 1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플랜즈커피 1
2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스트롱홀드테크놀로지 1

33. 기타제품제조업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에이치엔노바텍 1 1

도매 및 
소매업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산업용 농ㆍ축산물, 섬유 원료 및 동물 
중개업

올프레쉬 1

10
(3)

21
(4)

상품 종합 중개업 (우아한신선들*) 1(1)

곡물 및 유지작물 도매업 지구인컴퍼니 1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식탁이있는삶 1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더파이러츠 1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오픈더테이블/글루업/(퓨처푸드랩) 3(1)

주류 도매업 (더부쓰) 1(1)

상품 종합 도매업 두잇 1

47.
소매업:자동차제외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글로우서울 1

11
(1)

채소,과실 및 뿌리작물 소매업 무릉외갓집 1

가전제품 소매업 로보아르테 1

전자상거래 소매업 오늘식탁/오아시스/누벤트/컬리/쿠캣*/(헬로네이처*) 6(1)

기타 통신 판매업 메쉬코리아* 1

자동판매기 운영업 비트코퍼레이션 1

정보통신업

58. 출판업

유선 온라인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육그램* 1

29
(5)

39
(7)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바로고/와드/헬로팩토리/페이타랩/식신 5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마이프랜차이즈/푸드테크*/(망고플레이트*)/레드테이블/누비랩/두잉랩/
고스트키친/비욘드허니컴/하이앤디/헬로월드/스파이더크래프트/(포잉*
)/테이블매니저/벤디스*/(프레시코드*)/위펀/엑스와이지/우아한형제들*/

컬쳐히어로/엔씽/(아스테라)/밀랑*/(배달통*)

23
(5)

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마켓보로/트릿지/웨이브라이프스타일테크 3 3

63. 정보 서비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혼밥인의 만찬)
1

(1) 7
(2)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미트박스글로벌/다이닝코드/와인그래프/플라이앤컴퍼니*/위대한상사/(

굿잇츠)
6

(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 연구 개발업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스페이스에프/씨위드 2

4 5공학 연구개발업 디보션푸드 1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티센바이오팜 1

<표 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푸드테크 스타트업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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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안은 폐업한 기업명, ( )은 폐업한 기업명,( *)은 M&A 이후 폐업한 기업명

부록2.

71. 전문 서비스업 경영 컨설팅업 미래식당 1 1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임대 
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삿갓유통 1
2

3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잇그린 1

76.
임대업;부동산제외

그 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뽀득 1 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 협회 및 단체 산업단체 언니네텃밭 1 1

2
(1)96.

기타개인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허니비즈)

1
(1)

1(1)

총합 94(16)

산업 유형 스타트업 기업체명 사업 소개
앱 
보유

앱 
미보유

식품 판매 비식품 판매

농업 팜에이트 식품 및 농산물 온라인 유통&판매 ○ 식품 및 농산물
스마트팜 관련 기기 및 

구조물 판매

식품 제조업

클리버 푸드테크 육류 커머스 기업 ○ ‘설로인(Sir.Loin)' 브랜드

정육각 D2C 축산물 유통 ○ 육류 제품

얌테이블* 온라인 수산물 유통 플랫폼 ○ 수산물, 회

(더블유 푸드마켓*) 가정용 간편식 & 반찬 배송 플랫폼 가정용 간편식 & 반찬

(테이스티나인*) 종합 식품 브랜드 HMR

더플랜잇 순식물성 대체식품 디자인 ○ 비건 소스, 음료 베이커리, HMR

킥더허들 바이오헬스케어 스타트업 ○ 피토틱스 건강기능식품 미디어 콘텐츠

마이셰프* 밀키트 생산/판매 전문기업 ○ 밀키트

인테이크 헬스&뉴트리션 케어푸드 ○ 음료, 간편식, 간식

링티*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 링티 전용 보틀 

(닥터키친*) 데이터 중심의 식이요법 전문 연구 스타트업 저당제품

스테이정글 식재료와 영양분석 데이터 기반 맞춤식단 큐레이션 서비스 ○ 맞춤 건강 식단 도시락

(비건팜) ‘글루텐프리’ 비건 푸드테크 비건고기제품

베지스타 농산물 전처리 전문 ○ 전처리 농산물 구매/가공/제조 솔루션 

음료 제조업
부루구루 콤부차 및 다양한 음료 제조 ○ 콤부차 및 음료

이그니스 기능성 식품 ○ 단백질 음료 및 제품

1차 금속 
제조업

그린 플러스 스마트팜 및 알루미늄 사업 ○ 스마트팜 농산물
스마트팜 관련 기기 및 

구조물 판매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그린랩스* 스마트팜 운영 애그테크 ○ 농산물 농기계 판매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더웨이브톡 수질 관리 서비스 플랫폼 ○
수질 관리 기계 및 

서비스 

전기장비제조
업

미로
지역 기반 마감 할인 식음료 상품 중개 플랫폼 ‘Last

Order’ 운영
○ 마감 할인 식음료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플랜즈커피 무인 카페 시스템 ‘BETA’ 운영 ○ 무인 커피 기계

스트롱홀드테크놀로지 스마트 커피 로스터 개발, 생산, 판매 ○ 커피 로스팅 기계

기타 제품 
제조업

에이치엔노바텍 해조류 원료를 활용한 대체육류 개발 ○ 해조류 대체육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올프레쉬 과일 소믈리에가 선별한 과일 판매 ○ 과일 제품

(우아한 신선들*) 모바일 반찬 주문 배송 서비스 반찬

지구인 컴퍼니 곡물, 두류 가공식품 도소매 ○ 대체육

식탁이 있는 삶 스페셜티 푸드 플랫폼 ○ 식재료

더파이러츠 수산물 전자상거래 정보서비스 플랫폼 ○ 수산물

오픈 더테이블 가정간편식 전문 브랜드 ○ 가정간편식

글루업 F&B 브랜드 커머스 기업 ○ 식품브랜드 탐육, 진지, 미트팜 '메디로그' 운영

(퓨처푸드랩) 미래 식량인 식용곤충 가공 제품 개발 및 유통 식용곤충 제품

<표 5> 사업 품목(식품 vs 비식품)에 따른 푸드테크 스타트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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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부쓰) 고급 크래프트 비어 유통&판매 크래프트 비어

두잇 배달비 없는 묶음 배달 주문 서비스 ○ 배달 플랫폼

소매업

글로우 서울
도시재생에서 출발한

공간솔루션 
○ 공간 디자인

무릉
외갓집

제주특산물을 활용한 제품 생산&유통 ○ 제주특산품

로보아르테 조리 로봇 '롸버트치킨'을 운영하는 기업 ○ 조리 로봇이 만든 치킨 치킨 조리 로봇

오늘식탁 신선 수산물 당일배송 서비스 '오늘회'를 운영하는 기업 ○ 수산물 및 회

오아시스 국내 신선식품 새벽 배송 기업 ○ 식재료 및 음료 생활용품 판매

누벤트 매장 데이터 플랫폼 ○ 배달 음식 매장 데이터 플랫폼

쿠캣* 간편식 온라인 플랫폼 ○ 간편식 및 HMR 유튜브 콘텐츠 운영

(헬로네이처*) 온라인 농산물 직거래 서비스 농산물

컬리 식품 중심 온라인 플랫폼 ○ 식재료 및 음료, 간편식 리빙, 뷰티 용품 판매

메쉬코리아* 배달 대행 플랫폼 부릉을 운영하는 기업 ○ 배달 플랫폼 

비트
코퍼레이션

무인 로봇카페 플랫폼 '비트'를 운영하는 기업 ○ 무인 커피 기계

출판업

육그램* 축산 스타트업 ○ 육류 제품

바로고 전국 단위 배달 대행 플랫폼 ○ 배달 플랫폼

와드 레스토랑 예약 관리 솔루션 '캐치테이블' 운영 ○ 예약 서비스

헬로팩토리 레스토랑 스마트 오더 벨 ○ 스마트 오더벨 기기

페이타랩 소규모 카페 맞춤형 스마트 주문 시스템 '패스오더' 운영 ○ 카페 오더 앱 

식신 맛집 배달 서비스 ○ 맛집 데이터

마이 프랜차이즈 온라인 창업 플랫폼 ○ 창업 관련 데이터 정보

푸드테크* 외식 중계 플랫폼 ○
매장 운영 및 관리 
서비스, 배달 POS기 

(망고플레이트*) 위치 기반 맛집 추천 서비스 플랫폼 맛집 정보 

레드테이블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음식 관광 플랫폼 ○ 맛집 정보 

누비랩
AI 푸드 스캐닝 기술을 통해 식단 분석 및 

음식물 쓰레기 감소 솔루션 제공
○ 푸드 스캐닝 기기 

두잉랩 푸드렌즈를 이용한 헬스케어 솔루션 제공 ○ 푸드렌즈 

고스트키친 배달의 민족 출신 창업가 주축 공유주방 플랫폼 ○ 공유주방 

비욘드 허니컴 AI 기술을 이용해 조리하는 인공지능 셰프 개발 ○ 조리 기기 

하이앤디 비대면 주문 및 배달 서비스 ‘타임오더’ 운영 ○ 배달 플랫폼 

헬로월드 배달 음식 통합 운영 플랫폼 ‘헬로프렌즈’ 운영 ○ 배달 플랫폼 

스파이더 크래프트 이륜차 기반 배달 대행 ○ 배달 플랫폼 

(포잉*)
레스토랑 추천 및 예약 서비스 플랫폼과 외식 사업자 대상 

매장 관리 솔루션 ‘포잉' 제공
레스토랑 예약 서비스 

테이블 매니저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예약관리 서비스 ○ 음식점 예약 서비스 

벤디스* B2B 모바일 식권 서비스 ○ 식권 

(프레시코드*) 샐러드 구독 및 관리식단 배송 서비스 플랫폼 '프레시코드' 샐러드

위펀 B2B 라이프스타일 구독 플랫폼 ○ 간식 및 음료 식권, 굿즈 구독 서비스

엑스와이지 무인 로봇 카페 서비스 ○ 무인 로봇 커피기계 

우아한 형제들* 배달 플랫폼 회사 ○ 배달음식
생활용품(B마트) 및 
서빙 로봇 판매

컬쳐히어로 요리 레시피 서비스 ○ 간편식 및 HMR 리빙용품 판매

엔씽 스마트팜 ○ 스마트팜 농산물
스마트팜 농장 솔루션 

제공 및 건설

(아스테라) 주변 식당의 메뉴를 6천원에 간편하게 테이크아웃 ‘잇플’ 테이크아웃 서비스 

밀랑* 레스토랑 예약 및 고객 관리 플랫폼 '테이블링' 운영 ○ 예약 서비스 

(배달통*) 배달 주문 서비스 배달 플랫폼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마켓보로 B2B 식자재 유통 '마켓봄'과 식자재 오픈 마켓 '식봄' 운영 ○ 식자재 매출 통합 관리 서비스

트릿지 식품 산업 전문 글로벌 농수산물 소싱 허브 기업 ○ 농산물
데이터 제공 및 유통 

중개 서비스

웨이브라이프스타일테
크

AI 기술을 이용한 주방 자동화 로봇 개발 및 미래형 공동 
주방 운영

○ 조리 로봇 

정보 
서비스업

(혼밥인의 만찬) 1인가구를 위한 다이닝 어플 ‘혼밥인의 만찬’ 다이닝 정보 제공 

미트박스글로벌 국내 최대 축산물 직거래 플랫폼 ‘미트박스’ 운영 ○
포장/배달/

주방용품 판매

다이닝코드 빅데이터 검색 기술 기반의 맛집 정보 서비스 ○ 맛집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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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안은 폐업한 기업명, ( )은 폐업한 기업명,( *)은 M&A 이후 폐업한 기업명

와인그래프 데이터 기반 와인 취향 추천 플랫폼 ○ 와인 정보, 구매 데이터 

플라이앤컴퍼니* 맛집 배달 플랫폼 ○ 배달 플랫폼 

위대한 상사 공유주방 플랫폼 ‘나누다키친’ ○ 공유주방 플랫폼 

(굿잇츠) 간편 조리식 온라인 마켓 간편 조리식

연구 개발업

스페이스에프 세포 농업 기술 연구 바탕의 배양육 개발 ○ 배양육

씨위드 해조류 공학 기술 바탕의 배양육 개발 ○ 해조류 배양육

디보션푸드 식물성 대체육 개발 및 제조 ○ 식물성 대체육

티센바이오팜 인공장기 개발 기술로 식용 인공장기인 배양육 개발 ○ 배양육

전문서비스업 미래식당 원거리 맛집 배달 서비스 ○ 배달식품

사업 지원 
서비스업

삿갓유통 식자재 유통회사 ○ 식자재

잇그린 제로웨이스트 다회용기 리턴 서비스 ○
다회용기 렌탈 및

세척 서비스 

임대업:
부동산제외

뽀득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활용한 식당용 식기 렌탈 서비스 ○
식기 렌탈 및
세척 서비스 

협회 및 단체 언니네텃밭 여성 농민 생산자 협동조합 ○ 농산물

기타개인
서비스업

(허니비즈) 맛집 배달 서비스 ‘띵동’ 배달 플랫폼 

총합
43 35 37 58

78 95



서선희·박예은·최재영

182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9 No.4

Analysis of Food Tech Startups:

A Case Study Utilizing the ERIS Model

Sunhee Seo*

Yeeun Park**

Jae yeong Choi***

Abstract

The study analyzed the rapidly growing food tech startup in South Korea, focusing on industry classification, core technological 
domains, investment stages, and growth trajectories. Utilizing the ERIS model, two innovative food tech startups, MyChef and CatchTable, 
were examined as case studies. Results revealed food tech startups are focusing on information technology and smart distribution 
technology-oriented solutions rather than traditional food production. This study also found that robotics and AI integration were key 
technology areas. Analyzing the emergence of food tech startups, investment stages, and cumulative investment amounts based on 
founding years revealed a trend of scaling operations through rounds of funding, especially after securing SERIES A and B funding. The 
period between 2014 and 2018 saw a dense concentration of food tech startup establishments, likely influenced by favorable conditions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ami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high rate of strategic mergers and acquisitions and bankruptcy can 
be interpreted as the complexity inherent in the food tech industry. The case study of MyChef, which grew into HMR manufacturing, 
and Wad(CatchTable), which expanded into a restaurant reservation platform, derived the entrepreneurs, resources, industry, and strategic 
factors that served as success factors for food tech startups. This study has practical implications in that it provides entrepreneurs, 
investors, and policymakers in the food tech industry with insight and direction to develop strategies in line with market trends and 
technological changes and promote sustainable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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